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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자기자비로 조절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배  창  인          김  명  찬†

인제대학교

                             박사과정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 이러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30.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조절

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의 완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서학대가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

의 거부민감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다시 SNS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경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그러

나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경우,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약화시키는 조

절효과를 나타내고, 정서학대가 거부민감성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자기자비

가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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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정서

적 유대와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Baumeister & Leary, 1995). 이러한 욕구는 단지 

오프라인 상호작용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환경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s)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기존 관계를 유

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한다(Ellison et al., 2007). 이처럼 

SNS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하

지만, 모든 사용자가 SNS를 건강하게 사용하

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SNS 사용에 있어 스스로 통

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과도하게 몰입하

거나 의존적인 사용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Kuss & Griffiths, 2011). 이러한 SNS 사용 양상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용 

시간 조절에 실패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SNS 중독경향성으로 정의된다

(정소영, 김정남 2014; Błachnio et al., 2016). 

SNS 중독경향성은 단순히 사용 빈도가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금단 증상이나 통

제 상실과 같은 중독적 특성을 포함하는 행동

적 문제로 간주된다(Andreassen, 2015). 

우리나라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최

근 1년 이내 SNS 이용률은 65.2%에 이르며, 

대학생 SNS 이용률은 91.0%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2024). 이처럼 SNS는 현대인의 일상생

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특히 정체성 확립

과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간주되는 대학생 시기(Arnett, 2000)는 SNS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SNS 사용은 다양한 심리사회

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대학생은 퍼빙

(Phubbing), 우울, 비자살적 자해 등 정서적 어

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윤혜지 외 2024; 

이소연 외, 2024; 차소연 외, 2024), 대인관계 

문제, 학업성취도 저하 등 현실 적응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홍구표, 2017; 

Ning & Inan, 2024). 또한, SNS 사용의 동기는 

대개 소속감이나 사회적 지지 획득에 있으나

(Nadkarni & Hofmann, 2012; Pempek et al., 

2009), 실질적인 관계에서 지지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악순

환이 형성될 수 있다(Van den Eijnden et al., 

2008). 이처럼 대학생 시기는 SNS 사용이 증가

하는 시기인 동시에, 과도한 사용이 다양한 

부적응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발달

적 전환기로 볼 수 있다.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양하지만, 아동기 역경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김선미, 서경현, 2015; 이영은 

외, 2016; Balcerowska & Sawicki, 2022), 애착유

형(김보경 외, 2016; 박지수, 서영석, 2018; 

D’Arienzo et al., 2019), 자아존중감(유현욱, 홍

혜영, 2015; Gori & Griffiths, 202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박승혜, 이승연, 2019; 하정은, 김경

미, 2023) 등 성격 특성이나 심리적 상태에 초

점을 맞추어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탐색

해왔다. 반면, 아동기 정서학대와 같은 생애사

적 역경 경험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

향을 구체적인 심리적 경로를 통해 설명한 연

구는 매우 드물다. 

아동기 역경 경험은 아동기에 정서학대, 신

체학대, 방임, 가정 내 갈등 등이 반복되거나 

지속된 부정적인 경험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후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과 행동 양식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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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elitti et al., 1998). 특히, 이 중 학대 경험은 

정서조절 능력(Dvir et al., 2014; Poole et al., 

2017)과 사회적 행동(Ran et al., 2023; Zheng et 

al., 2025)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SNS 사

용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Elkin et al., 

2025).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또는 성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와 방임을 경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서학

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아동복지법 제3조).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2023)에 따르면 전체 학

대 사례 중 정서학대가 54.8%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신체학대(34.3%), 방

임(8.5%), 성적학대(2.4%) 순으로 나타났다. 학

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대의 주된 행위자는 부모(85.9%)였으며, 그 

외 대리양육자(7.3%), 타인(3.3%), 친인척(3.0%), 

기타(0.6%)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정서학대가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특히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학대를 주요한 아동기 

역경 경험으로 보고, 18세 미만 아동기 부모

에 의해 경험된 정서적 학대를 조작적 정의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정서학대는 부모에 의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공격, 협박, 모독

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과 적대적이고 거

부적인 형태의 학대를 의미하며(고성혜, 1992; 

Glaser, 2011), 이는 아동의 자존감이나 안녕감

을 저해하는 말이나 굴욕적이고 경멸적인 태

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ernstein et al., 

2003). 

이처럼 가정 내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인 경험은 개인이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접할 

기회를 제한하며, 적절한 대처 전략을 방해하

여 결과적으로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

향으로 이어진다(Worsley et al., 2018). 보상적 

인터넷 사용 모델(Compensatory Internet Use 

Model)에 따르면, 현실에서의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결핍을 SNS와 같은 온라인에서 대리적

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의존이 형성될 수 있다(Kardefelt-Winther, 2014). 

이 모델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 개인이 현실

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

해 SNS나 인터넷에 과몰입하는 경향을 설명하

며, 이러한 설명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경험적 

근거로 뒷받침된다(Elhai et al., 2017; Kırcaburun 

et al., 2019; Musetti et al., 2021). 

이러한 모델의 설명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학대를 경험한 개인은 현실에

서의 정서적 결핍을 보상받기 위해 SNS와 같

은 온라인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는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또한, 정서학대가 SNS 중독경향

성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통

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정서학대

는 불안정 애착, FOMO(Fear of Missing Out; 소

외에 대한 두려움)를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

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남현지, 하은혜, 

2022; Wei & Yu, 2024; Worsley et al., 2018). 그

러나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직접적

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정서학대가 SNS 활동

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을 직접적으로 예측하

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Peng et al., 

2025).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정서학대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기보다는, 

특정 심리적 요인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 경

로를 통해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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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대 경험이 곧바로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

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서적 특

성이 개입하여 영향을 매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 관계를 명

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심리적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거부민감성을 고려할 수 있다. 거부민

감성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을 불

안해하며 거부와 관련된 정보를 민감하게 지

각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 처리 경

향성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Feldman과 Downey(1994)는 거부민감성을 설명

함에 있어, 사회인지적 요소(예, 기대, 인지 편

향)와 정서적 반응(예, 거절 불안)을 함께 고려

한 사회인지-정서 통합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동기와 같은 생애 초기의 

거절 경험은 이후 타인의 반응에 대한 정보처

리 방식과 정서적 반응 경향성에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거절을 예상하고 이에 대

해 불안을 느끼게 되며 모호한 사회적 피드백

을 거절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거절 가능성이 있

는 상황을 회피하는 전략을 학습할 수 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

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심리적 매개역할을 수

행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

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을 유의하게 예측한다

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문원희, 서수균, 2023; 

배라영, 최지영, 2018; 변은실, 이주영, 2016; 

하수홍, 장문선, 2013). 이는 중요한 타인으로

부터 반복적인 거절을 경험한 개인이, 타인의 

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방어적 동기 시스템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으로 체계화되어, 

유사한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변

화되기 어렵게 된다(Downey et al., 2004). 나아

가, 거부민감성은 정서학대의 결과 변인으로

서 작용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

성과 과민한 반응성을 통해 SNS 사용 방식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거부민감성

이 높으면 SNS 중독경향성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지영, 심혜원, 2021; 김기

숙, 김영근, 2020; 이선경, 김정규, 2019; 장병

준 외, 2024). 이러한 이론적 틀과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거부민감성은 정서학대와 

같은 아동기 거절 경험으로 SNS 중독경향성과 

같은 회피적 행동 양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서 심리적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거부에 민감한 개인이 오프라인 대인관

계보다 SNS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거부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한 불안을 억제하기가 상대적

으로 쉽기 때문에, SNS 상에서 더 활발하게 

소통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Demircioğlu 

& Göncü Köse, 2023). 

그러나 정서학대 경험이 거부민감성을 매개

로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개

인에게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

이다.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개인 내적 혹은 

외적 자원인 보호요인이 있을 경우, 외상적 

경험으로 인한 성인기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할 수 있다(Glaser, 2011; Rutter, 1987). 특히, 정

서학대를 경험한 개인은 부정적인 자기 인

식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SNS 중독과 같은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Worsley et al., 2018). 이러한 맥락

에서 자기자비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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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난을 완화하고, 부정적 감정을 보다 유

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여 외상 후 회복을 돕

는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Germer 

& Neff, 2013; Neff & Vonk, 2009).

자기자비는 개인이 자신의 고통, 실패, 결함

에 대해 비판보다는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태

도를 갖는 성향으로, 자기비난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내적 자

원이다(Neff, 2003a). Neff(2003a)는 자기자비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

친절은 실패 경험이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친절

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보편적 인간성은 실패 경험이나 고통을 자신

만의 고립된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

든 인간이 공유하는 더 큰 인간 경험의 일부

로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마음챙김은 고통스

러운 생각과 감정을 과도하게 동일시하기보다 

균형 잡힌 인식을 유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비의 심리적 기능은 Fredrickson(1998)

의 확장-구축 이론(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

에 따르면, 긍정 정서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

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심리적 자원을 구축한다. 자기자비는 긍정 정

서를 유발하는 심리적 성향으로서, 감정적 고

통을 수용하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반응

하게 함으로써 긍정 정서를 촉진한다(Neff et 

al., 2007). 이를 통해 자기자비는 부정적 정서

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억제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말리거나 부적응적 대처 전략에 의

존할 위험을 줄이며, 스트레스 상황이나 외상

적 경험을 보다 건강하게 처리하도록 돕는다

(Germer & Neff, 2013). 실제로 자기자비는 부

정적 감정 억제나 회피를 줄이는 대신 수용적 

대처를 촉진하고(Inwood & Ferrari, 2018), 자아

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사회적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여 대인관계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한다(Neff & 

McGehee, 2010).

이러한 작동 기제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확

인되었다. 긍정적 자기자비에 해당되는 자기

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낮은 경향이 보고되었으며

(Wei, 2024), 자기자비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최유민, 2022)나 거부민감성(강민주 외, 2025; 

김유영, 이희경, 2020) 등 심리적 취약성과 상

호작용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이나 역기능적 분

노표현 등 부적응적 정서․행동 반응을 완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기자비가 다양한 심리적 취약성과 상호작용

하여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

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론적․경

험적 근거를 종합하면, 자기자비는 외상적 경

험 이후의 회복력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기

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부

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자

기자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기

자비가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 완충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가정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종합

해 볼 때, 정서학대 경험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한 경로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내면의 정서적 요인인 거부민감성과 개인 

내적 자원인 자기자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부민감성이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매개 경로에

서 핵심적인 정서기제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

기자비가 이러한 부정적 감정 반응을 완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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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된 매개효

과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정서학대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자비가 이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1. 거부민감성은 정서학대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자기자비는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자기자비는 정서학대가 거부민감성

을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전국 단위의 온라인 커뮤니티(포털사

이트 카페 및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응답 과정

에서 개인에 따라 정서적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 

참여 전에 연구 목적, 예상 소요 시간, 응답의 

익명성 보장, 외상 경험 회상의 가능성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참여자는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하거나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고지

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참여가 이루어졌

다. 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 3.1.0 프로그램

(Faul et al., 2009)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 유

의수준 .05, 검정력 .95일 때 226명의 표본 수

가 산출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고려한 데

이터 손실과 추후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250명 이상 수집을 목표로 모집하였다. 총 

25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12부를 제외하고 243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연구 대상 특성은 남성 99명(40.7%), 

여성 144명(59.3%), 1학년 43명(17.7%), 2학년 

102명(42.0%), 3학년 63명(25.9%), 4학년 35명

(14.4%)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6세(SD=1.8)

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정서학대 척도

정서학대 경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성

혜(1992)가 제작한 아동학대척도 3가지 하위요

인(신체적학대, 정서학대, 방임) 중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24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

도이며, ‘한 번도 없었음’ 1점에서 ‘자주 경험

함’ 4점으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로부터 경험한 정서학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18세 미만 아동기 동안 부모로

부터 경험한 정서학대 수준을 측정하며, 문항 

예시로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한

다’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성혜, 1992). 원 척

도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7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척도

거부민감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명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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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난미(2017)가 개발 및 타당화 된 대학생 거

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

문항이며, 예기분노(예, 결국 나를 떠날 것이

라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예기

불안(예, 배신당하거나 버려질까 봐 걱정되거

나 불안하다.), 과잉반응(예, 거부당했다고 생

각되면 다시는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거부

로 지각(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거

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으로 4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박명진, 양난미, 

2017).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명진과 양난미(2017)의 연구

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1, 하위 영역 신뢰

도는 거부지각 .80, 과잉반응 .83, 예기불안 

.82, 예기분노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가 .97, 거부지각 .89, 

과잉반응 .89, 예기불안 .88, 예기분노 .94로 나

타났다.

자기자비 척도

자기자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Neff(2003b)

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를 김경의 등(2008)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자기판단, 고립, 과잉 동일시의 6가지 하위요

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긍정적 

요인에 해당되는 자기친절(예,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견디

어내려고 한다.), 보편적 인간성(예,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

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한다.), 마음챙김

(예,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

한다.)을 측정하는 3가지 하위요인(김경의 외, 

2008)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

가 긍정적 자기자비를 초점을 두고 있으며, 

Neff(2003b)가 긍정적 및 부정적 하위요인을 단

순한 연속선상의 반대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구성요소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 이론적 배경

에 근거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는 

원 척도에서는 .92, 김경의 등(2008)의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7로 보고되었으며, 하위

요인 별 신뢰도는 자기친절 .81, 보편적 인간

성 .73, 마음챙김 .76,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

적 합치도 .94, 자기친절 .88 보편적 인간성 

.79, 마음챙김 .85로 나타났다.

SNS 중독경향성 척도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개발한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조절실

패 및 일상생활 장애(예, SNS 사용 시간을 줄

이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몰입 및 내성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서도 

끊임없이 SNS를 한다.), 부정 정서의 회피(초조

함 또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가상세계 지행성 및 금단(SNS를 하는 동안만

큼은 내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의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소영, 

김종남, 2014).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9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정소영과 김종남(2014)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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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적 합치도는 .92, 하위척도는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이 .77, 부정 정서의 회피가 

.81, 몰입 및 내성이 .80, 조절실패 및 일상생

활 장애가 .84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가 .97,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은 .90, 부정 정서의 회피 .90, 몰입 및 내

성 .92, 조절실패․일상생활 장애 .90으로 나타

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30.0와 PROCESS Macro

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참가자들의 정서학

대, 거부민감성, SNS 중독경향성, 자기자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Cronbach’s α계

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Pearson 적률상관분석

을 수행하여 정서학대, 거부민감성, SNS 중독

경향성, 자기자비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넷

째, 정서학대가 거부민감성을 경유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통해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통해 정서학대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 대한 거부민감

성의 매개효과가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되는

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 14번 

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PROCESS Macro 분석에는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였으며, 샘플 수는 

10,000번 반복 추출을 기준으로 하여 신뢰구간

(95% CI)을 산출함으로써 간접효과 및 상호작

용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

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

료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의 왜도 2 미만, 첨도 7 미만으로 정규성 가

정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et al., 

1996). 상관분석 결과, 각각 변인들 간의 관계

는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정서학대는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 두 

변인에 대해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고, 거부민

감성도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

다. 반면, 자기자비는 정서학대, 거부민감성, 

SNS 중독경향성 각 변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관계에서 거부민

감성의 매개효과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연구가설 1)를 검증

하기 위해 Hayes와 Rockwood(2017)가 제시한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학대

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B=.974, p<.001) 정서학대가 높

을수록 거부민감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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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정서학대 1

2. 거부민감성 .50** 1

3. SNS 중독경향성 .32** .69** 1

4. 자기자비 -.62** -.55** -.28** 1

최소값 1.00 1.00 1.00 1.15

최대값 3.67 4.75 3.92 5.00

평균 1.50 2.60 2.36 3.65

표준편차 .57 1.09 .77 .84

왜도 1.56 .030 .01 -.48

첨도 1.86 -1.40 -.77 -.08

주. ** p < .01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   
95% 신뢰구간(CI)

 

매개변인 모형(종속변인: 거부민감성)

정서학대 .974 .108 9.050*** .762 1.185

종속변인 모형(종속변인: SNS 중독경향성)

정서학대 -.050 .074 -.672 -.195 .096

거부민감성 .496 .038 12.967*** .421 .572

주.  *** p < .001

표 2.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구분    

직접효과 -.050 .074 -.195 .096

간접효과 .483 .052 .385 .587

총효과 .355 .034 .289 .420

표 3.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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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  
95% 신뢰구간(CI)

 

종속변인: SNS 중독경향성

거부민감성 .558 .039 14.190*** .480 .635

자기자비 .168 .052 3.234** .066 .270

거부민감성×자기자비 -.099 .036 -2.750** -.170 -.028

상호작용에 따른

  증가

 

.016 7.56

주.  ** p < .01, *** p < .001

표 4.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또한 거부민감성은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496, p<.001)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의 총효

과는(B=.355, CI [.289, .420]) 정적으로 유의하

였지만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B=-.050, CI [-.195, .096]) 완전 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표 3).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

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

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B=.483, CI [.385, .587]),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정서학대가 거부민감성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키는 매개효과

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

기자비의 조절효과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가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연구가설 2)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Hayes & Rockwood, 2017)을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생성할 때 독

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 중심화하여 결과를 

표 4에 제시했다. 분석 결과,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

의하였으며(B=.558, CI [.480, .635]), 자기자비 

역시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B=.168, CI [.066, .270]). 또한 거부민감

성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부적 

효과를 나타냈다(B=-.099, CI [-.170, -.028]). 이

는 자기자비가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함을 의미하며, 상

호작용에 따른 설명력(R²)의 변화량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ΔR²=.016, p<.01).

다음으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자기자비 수준별로 거부민

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

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자비 

수준이 낮은 집단(M - 1SD)에서는 거부민감성

이 증가할 때 SNS 중독경향성이 .641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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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비 수준     

(-.844) .641 .054 11.903*** .535 .748

(.000) .558 .039 14.190*** .480 .635

(.844) .474 .045 10.480*** .385 .563

주.  *** p < .001

표 5.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의 단순기울기 검증

그림 1.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 관계에서 자기자비 조절효과 기울기

었으며, 평균 집단(M)은 .558, 자기자비가 높

은 집단(M + 1SD)은 .474로 나타났다. 즉, 자

기자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수준에서 하한값과 상

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SNS 중

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

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그림 1을 보면,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거부민감성과 SNS 중

독경향성 간의 관계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비 수준

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며, 이는 

자기자비 수준이 낮을 때 거부민감성이 증가

할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급격히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며, 이는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 때 거부민감성이 높아지더라도 SNS 중

독경향성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

준다. 즉, 자기자비는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거부민

감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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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  
95% 신뢰구간(CI)

 

종속변인: 거부민감성

정서학대 .974 .108 9.050*** .762 1185

종속변인: SNS 중독경향성

정서학대 -.016 .086 -.187 -.184 .153

거부민감성 .560 .041 13.566*** .479 .641

자기자비 .163 .057 2.857** .051 .276

거부민감성×자기자비 -.101 .038 -2.685
**

-.176 -.027

주. ** p < .01, *** p < .001

표 6. 정서학대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자기자비 수준    

(-.844) .645 .058 .531 .760

(.000) .560 .041 .479 .641

(.844) .474 .045 .385 .564

표 7. 정서학대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른 조건

부 간접효과

자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가 지지되었다.

정서학대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자기자비가 조절하는지

(연구가설 3)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4(Hayes & Rockwood, 2017)를 이

용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

다. 그 결과 정서학대는 거부민감성에 정적으

로 유의하였다(B=.974, CI [.762, 1.185]). 반면, 

정서학대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자비는 SNS 중독

경향성에 단독으로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B=.163, CI [.051, .276]), 거부민

감성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은 부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나타냈다(B=-.101, CI [-.176, -.027]). 

이는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에서 거부민

감성의 매개효과가 자기자비에 의해 부적으로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기자비 수준

이 높아질수록 정서학대가 거부민감성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자비의 조건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을 분석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

기자비가 평균에 비해 1 표준편차 작거나(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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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된 매개지수(index)   

-.099 .047 -.193 -.005

표 8.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그림 2. 연구모형

1SD), 평균(M)일 때, 또한 평균 보다 1 표준편

차 클 때(M + 1SD) 모두 조건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

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는 -.099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

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학대

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뜻하여 연구가설 3을 지지한

다. 앞서 제시한 조절효과(연구가설 2)는 거부

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강도가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 조절된 매개효과(연구가설 3)는 정서학대

에서 거부민감성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간접경로의 영향력이 자기자비 수준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

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서 거부민감성의 완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정서학대가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거부민감성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절 가능성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진

다. 이로 인해 대면관계보다 통제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환경을 선호하게 되

어, 결과적으로 SNS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Feldman과 Downey 

(1994)가 제시한 사회인지-정서 통합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거절 경험은 이후 대

인관계 전반에서의 정보처리 방식과 정서 반

응 경향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정

서학대를 경험한 개인은 타인의 반응을 거절

로 예측․해석하는 경향과 거부에 대한 높은 

불안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SNS를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

이 있다. 이는 단순히 정서학대가 곧바로 부

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 

내적인 정서 반응 경향성인 거부민감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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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를 통해 SNS 중독경향성으로 연결된

다는 점에서, 정서학대의 영향이 내면화된 정

서처리 기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현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상담 

장면에서도 정서학대 경험자의 정서 반응 특

성, 특히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입이 중재 전

략으로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거부민감성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는 Ayduk 등(2000)이 제

시한 전략적 자기조절(Strategic Self-Regulation) 

접근이 제시된다. 이 방법은 타인의 거부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감정적 반응을 강

하게 유발하는 단서(hot features)에서 중립적이

고 자극을 완화시키는 단서(cool features)로 전

환하는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여, 거부민감성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

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상담 및 중재에서는 인지적 재평가 전략

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거부민감성

에 취약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위협적 자극

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 부적응적 행동을 

감소시키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

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통제가 정당한 

훈육으로 간주되어 정서학대가 정상화되는 경

향이 있으며(김태영 외, 2022), 정서학대에 대

한 사회적 인식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하정선, 김용숙, 2019). 이처럼 정서

학대가 문화적으로 정당화되거나 간과되는 상

황은 피해자의 고통이 적절히 표현되거나 인

식되지 못하게 하며, 상담 개입의 필요성 또

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

담자의 개인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억압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변화

시키기 위한 옹호적 개입의 실천이 요구된다

(최가희, 2018).

둘째,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자비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자기자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과 

달리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자기자비

가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

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자비가 부

정적 정서 반응이나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들(Inwood & Ferrari, 

2018; Neff & McGehee, 2010)과 맥을 같이하며, 

자기자비가 심리적 자원으로서 개인의 스트레

스 대처 능력과 정서적 회복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

은 개인일지라도 자기자비가 높다면 거절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

더라도 보다 유연하고 수용적인 방식으로 받

아들이게 되며, 그로 인해 SNS 중독경향성으

로 이어지는 부적응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이는 Fredrickson(1998)의 확장-구축 이론에 따

라 자기자비와 같은 긍정적 심리 자원이 인지

적 확장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부정 정

서로 인한 회피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설명

과도 일치한다. 또한 자기자비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줄이고, 실패나 부정적 경험을 

보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인식하게 하여, 스트

레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다

(Neff, 2003a). 결과적으로 자기자비는 거부민감

성이 유발하는 대인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그

로 인한 SNS 중독경향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

인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

구는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중재나 상담 장

면에서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전략이 정서학

대의 후유증을 완화하고, SNS 중독과 같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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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개입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

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조절된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

자비는 정서학대가 거부민감성을 거쳐 SNS 중

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완충하

였으며,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

로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기자비가 낮거나 중간 수준일 때는 거

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강한 영향을 미

치고, 높은 자기자비를 가진 집단에서도 여전

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자기자비가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자기자비가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반응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내적 자원으로 기

능한다는 이론적 배경(Germer & Neff, 2013; 

Neff, 2003a)과도 일치한다. 즉, 정서학대를 경

험한 개인이 거부민감성을 통해 SNS에 과도하

게 몰입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나, 이 과

정에서 자기자비가 높은 개인은 자기비난이나 

부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보다 유연

하게 받아들이며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다. 이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

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경로가 약화되는 것이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수준과 

관계없이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기자비가 이 

관계를 전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그 영향력을 

완화하는 정도의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기자비는 

정서학대의 부정적 결과를 완전히 제거하기보

다는 그로 인한 감정 반응의 파급력을 줄이는 

심리적 완충 장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개입이 정서학대의 부

작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자기자비를 촉진

하기 위한 구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자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표

적인 치료적 개입으로는, Germer와 Neff(2013)

가 개발한 마음챙김 자기자비 프로그램(Mindful 

Self-Compassion [MSC])이 있다. MSC 프로그램은 

자기자비의 긍정적 요소인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을 바탕으로 한 8주 과정의 

훈련으로, 자기비난 감소, 정서적 균형 회복, 

대인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따라서 향후 상담 및 중재에서는 앞

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자비를 촉진하는 훈련

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거부민

감성에 취약한 개인들이 정서적 고통을 보다 

유연하게 처리하고 부적응적 행동을 감소시키

도록 돕는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정서학대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함에 있어,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와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 대

한 통합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최근 SNS 중독과 관련한 연구는 단

순한 사용량보다 심리․정서적 요인과의 연

관성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Andreassen, 2015; Nadkarni & Hofmann, 2012), 

아동기 역경 경험에 해당되는 정서학대의 영

향을 구체적인 경로를 통해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학대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로에 자기자비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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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의 확장성을 가진다. 

특히 정서학대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인 거부

민감성과 내적 자원인 자기자비가 어떻게 상

호작용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정서학대를 경험

한 개인이 거부민감성을 통해 SNS 중독경향성

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 증진이 SNS 

중독에 대한 심리적 개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SNS 중

독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개인

차를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이

론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서학대 경험을 지닌 개

인의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

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우울, 불안, 충동성, 

정서조절곤란 등 심리 요인들과 SNS 중독의 

관련성을 분석해 왔으나(김태곤, 이수진, 2018; 

정세은, 연규진, 2023; Lewin et al., 2023; 

Marino et al., 2023), 정서학대와 같은 발달 초

기 외상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SNS에 대한 과

의존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와 자기자

비의 보호 역할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지닌 내담자에 대

한 중재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자기자비와 같은 긍정 정서 조절 요

인에 관한 교육 및 심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긍정 정서가 개인의 사고와 행

동을 확장시키고 심리적 자원 축적을 돕는

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틀

(Fredrickson, 1998)을 실제 정서적 외상 경험에 

적용하여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자기자비는 자신에 대한 수

용적 태도와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게 하며, 

스트레스나 부정 정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Neff, 2003a; Germer & Neff, 2013).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가 정서학대 경험 이후 

나타나는 거부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수록 그 영향이 완

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외상 

경험 이후에도 자기자비를 증진하는 개입을 

통해 SNS 사용의 부정적 경향성을 낮출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정서학대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가 아직 초기 단

계에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기자비라는 

긍정 정서 기반의 조절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심리치료나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표집 방식에 한

계가 있다. 온라인 설문 방식은 연구 참여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대학 재학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자기보고식 방식

에 따라 응답의 신뢰성 또한 일부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신뢰도 높

은 자료 확보를 위해 대면 설문조사나 질적 

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SNS를 포함한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집단이 과대 표집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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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활용하거나 무작위 표집을 통해 대표

성 있는 표본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을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확인하였으나, SNS 사용 동기나 구체

적 사용 유형(예, 정보 탐색, 관계 유지, 자기 

표현 등)과 SNS 종류(예, Instagram, Facebook, 

Threads 등)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지 못했다. 

SNS 중독경향성은 다양한 사용 맥락에서 상이

한 심리적 기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SNS 사용의 질적 측면

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사용자 유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단일 

시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정

서학대, 거부민감성, 자기자비, SNS 중독경향

성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는 제

한이 있다. 변수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지만, 시간적 선후 관계나 실제 영향력

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

에서는 종단연구나 실험 설계를 활용하여 인

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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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whether rejection sensitiv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SNS addiction tendency, and whether this mediating effect is moderated by self-compass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university stude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30.0 and 

the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SNS addiction tendency. Furthermore, self-compassion significantly moderated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SNS addiction tendency. Specifically, individuals who experienced 

higher levels of emotional abuse reported greater rejection sensitivity, which, in tur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SNS addiction tendency. However, higher levels of self-compassion attenuated this indirect effect, 

highlighting its buffering role.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both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mpassion in explaini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linking emotional abuse to problematic SNS 

us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stud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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